
  

2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4, 2018 (Year B)  No. 2350 

 

Isabel Shon Matt Jeong Grace Nam Timothy Shon Jaewoo Nam•Ashley Na•Ethan Lee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Daniel Lee•Jason Yoo•Kevin Kim 

Responsorial Psalm    ◎ Here am I, Lord; I come to do your will.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Samuel  
  1 Samuel 3:3b-10, 19 (6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6:13c-15a, 17-20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9:30 A.M. MASS 

Opening          Lift up Your Hearts 530 
Breaking Bread Communion Behold the Lamb 

Shepherd Me O God 
339 
459 

Breaking Bread 

Offering Earthen Vessels  411 
Breaking Bread Closing 420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Lift up Your Hearts 530 
Breaking Bread Communion Behold the Lamb 

Shepherd Me O God 
339 
459 

Breaking Bread 

Offering Earthen Vessels  411 
Breaking Bread Closing 420 

Breaking Brea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연중 제2주일                                                                     2018년 1월 14일(나해) 2350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방 진 우  장 미  박 현 숙 Suhyun Park•Kate S. Hwang•Monica Kim 

8시 미사 김 지 은 김 병 민  박 만 선 정 길 수 Matthew Choi•Jasmine Lee•Ashley Jeong 

11시 미사  정 병 숙 이 종 윤 홍 정 순  노 태 균 Sophia Park•JinTae Kim•Ted Park 

6시 미사  송 지 연 조 재 호 문 소 영  이 미 첼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ike  Michael  Choo 

화답송 

입당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예물준비성가 
  

218번     
512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56번 
197번     

한 말씀만 하소서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4번     찬양하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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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 인

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의 말, 

또는 누구의 대화를 “듣고” 있나요? 라고 우리 자

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 때, 병원 사목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중

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듣는 방법을 숙달하는 것

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무슨 얘

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 말

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를 배우

는 수업이었습니다. 듣는 수련은 짝을 지어서 한 

주제로 서로 30분가랑 대화를 하고 나서 대화한 

것을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메모하는 것이었

습니다. 30분 대화를 메모한 후 다시 읽어보면서 

자기 짝과 함께 내가 기억하고 이해한 것을 확인

하는 수업을 주 5일 수업을 한달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대화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 우리가 대화할 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메모하고 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습니다. 

 듣는 연습 중 중요한 것은 대화하면서 들은 것

을 머리에서 정리해서 요점을 다시 얘기하는 연

습입니다. 이런 연습을 중요한 대화 때마다 우리

가 연습한다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듣는 연습을 

통해서 대화의 뜻을,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

는 노력이 먼저 필요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이간의 대

화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상권의 일 독서에서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네 번째에 가서 주

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

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사

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은총을 충만

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세

주를 소개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

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과 같이 지내며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

던 구세주임을 깨닫고 형인 시몬을 찾아가 시몬

을 주님께 소개합니다.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믿었습니다. 

 사무엘과 안드레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

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성경

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교리

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7 성

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교황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사

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피정과 

성경 공부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이렇게 많

은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요? 

남희봉 벨라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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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s Desk은  3쪽 (page 3)에서 시작합니다.  

By Fr. Joseph Veneroso, M.M.  

How Will You Answer God’s Call?

       Weekly Homily                                                                                                                                                          January 14, 2018 

 The theme of the readings for today’s Mass is how people receive and respond to God’s call. The 
first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Samuel, describes how young Samuel was actually asleep in the 
Temple when he hears God calling him, but he mistakes it for the voice of Eli the prophet. Only after 
three callings do they both realize God is calling Samuel, who then responds,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This theme is picked up by the responsorial psalm. But the gospel is even more dramatic. John the 
Baptist tells his disciples that Jesus is the Lamb of God —and John’s disciples leave him to follow Je-
sus! The Lord asks what they are looking for and they say they want to know where he was staying, to 
which he replies, “Come and see.” Andrew was the first to follow Jesus, but he then went and called 
his brother Simon to follow Jesus as well. And Jesus changed Simon’s name to Peter. 
 
 The lesson for us? God may call us while we’re in church praying —or even sleeping. He might 
even call us through another person. Like Samuel, we must report for duty and say, “Here I am, Lord, 
I come to do your will.” And like Simon, we must be open to others inviting us to a deeper relation-
ship with Jesus. When we are baptized we get a new name, just like Simon got a new name, Peter. 
This symbolizes when we follow Jesus we are now new people in Christ and receive a new identity. 
Can you hear God calling you? How will you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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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자로 받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룻밤 사이에 그 두 사람

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제자가 되고 나아가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은 바로 답을 찾기 위해 나서게 되고 그 순례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이가 그 구원에 대해 갈망을 하나 정작 그 구원에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

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는 적습니다. 많은 이가 제자리에 앉아 갈망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느

님을 원망합니다. 오늘의 복음처럼 많은 이가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 소개를 들었는데 단지 두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설 용기나 호기심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사람

에게 “무었을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볼 일입니다. 원하

는 것은 많으나 정작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겠습니다. 

 

 “와서 보아라.”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나서 함

께 묵을 용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연중시기를 시작에 서서 올 한해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순례하는 우리 공동체를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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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looking for a volunteer who majored in Music 
and wants to serve as conductor for 12:30 p.m. mass 
and other events.  
Further info. : Fr. Hee Bong Bernard Nam 
Phone : (718) 321-7676 

Legion of Mary 

2nd  Sunday in Ordinary Time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Come, follow me! 
Andrew, first to respond, brought along his brother 
Simon whom Jesus nicknamed Cephas, which means 
Peter, which means rock. Then came the fisher broth-
ers, James and John. These four are the great witness-
es to Jesus’ public work. We hear the same call: 
“Come, follow me” into new life. God raises us up, 
too, if we follow Jesus. Time is short. The world we 
know is passing away.   

Sunday School 

2018 Marriage Pre Cana 
Date: Sat., Jan.  27th, 2018  
Time : 1 p.m.  
Place: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30 
Application due : Jan. 21st. (Sun)  
Application is available at church office.   

Giving Tree 
Giving Tree is downstairs in the church basement until 
the end of January.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
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all donations in.  

Pre Cana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1th.  
There is 12:30 p.m. mass during the winter break.   

Infant Baptism Parent Education  

Special Collection for January  
Jan. 21st (Sun)  Churches in Need  

Last day of Korean School for Fall Semester  
Date : Jan. 20th (Sat) 

Korean School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10th (Sat) 
Age : 3.5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Jan. 13 (Sat) - Feb. 10 (Sat)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per student. (If 3 children register, one 
child fee will be waived.) 
Contact : (718) 321-7676 / (718) 321-0095 

Collection of Palms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11.  

Sunday School Elementary TA Recruitment  
Sunday School Elementary School TA is recruiting.  
Contact : Sister Franca Han (718) 321-7676 

Salve Regina Legio Group 
With Mother Mary’s open arms, we welcome everyone. 
We are English-speaking group, serving Mother Mary’s 
Mission through prayer and active work. 
Time : 1:30 p.m.  
Place : Fr. Jung Education Center  
Contact : Katherine Mun (646) 462-5324 

“Bad times, hard times- 
this is what people keep saying;  

but let us live well, and times shall be good.  
We are the times:  

such as we are, such are the times.”  
 

-St. Augustine 

3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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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s Desk은  11쪽 (page 11)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 주님공현 대축일을 끝으로 성탄절을 

마감하고 연중시기를 시작하여 오늘 연중 두 번

째 주일을 지냅니다. 연중은 전례력 중 가장 긴 

절기로 전례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사철나무

나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 그

리고 영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탄으로 우리

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

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서 변치 않는 생명의 기쁨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

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로 그동안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공현이며, 예수님의 

공생활 즉 구원사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동방박사의 알현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

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체적 정체를 세상에 알립니다. 바로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습니다. 예수

님께서 태어나실 때 계시에서‘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양’이라는 말은 바로 모세의 

이집트 탈출을 연상케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탈출을 시도

합니다. 파라오의 온갖 방해에도  하느님의 기적

으로 결국 파라오의 허락을 받고 탈출하게 됩니

다. 그때 그 기적중의 마지막 기적이 하느님의 

저주, 즉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이나 가축의 맏배

의 죽이는 데 이를 피할 수 있는 표증이 바로 ‘어

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어린양의 피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

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실지를 미리 알

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희생양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홀로 수난과 죽음

을 당하시는 구세주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신

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하는 사랑이 바로 하느님

의 사랑이며 나아가 ‘임마누엘’ 즉 하느님께서 우

리와 함께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양’이 공생활을 시작하면

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중 첫 제자가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와 

그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그의 형 시

몬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아와 베

드로와 함께 세상 구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드레아와 그의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

자였던 두사람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아 출현 선

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

였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에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하고 물으시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하고 거처를 물어봅니

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보

아라.”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함께 묵었습니다.  

 

 안드레아와 그의 동료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회

개와 구원에 대해 심취해있었고 이에 진정한 메

시아에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리고 진정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 따라갑니

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온 삶을 예수님



연중 제2주일 
 

하느님께서는 교회와 전례와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지를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하느님 나라의 

사도와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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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 

Giving Tree 설치 

성당 친교실에 이웃사랑 나눔 행사로 불우이웃

돕기 Giving Tree가 설치되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혼인교리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이스라엘 성지순례 신청자 모임 

1차 모임 : 2018년 1월 14일(오늘)  
2차 모임 : 2018년 1월 21일(일)  
모임 시간 : 12:30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문의 : 이영례 에우제니아 (516) 457-0100 

안나회 만두 만들기 

1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활 예비반 대부모 모임  

일시 : 1월 21일(일)  12:30 p.m.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체플실 

문의 : 사목회 선교분과  

대부모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특별 헌금  

1월 21일(일) : Churches in Need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금요일)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

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 2월 2일(금)  7 a.m. 미사 중 

개인적으로 초를 구입하신 분들은 초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미사 전에 준비된 테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끝난 후 축성받은  

초는 꼭 본인 것을 확인하신 후 찾아가세요.  

안나회 효도관광 기금마련 볼링 대회  

일시 : 2월 4일(일)  2:30 p.m. - 5 p.m.  
장소 : 와잇스톤 볼링장  

안나회 수첩 도네이션  

안나회 수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유숙경  

수산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나회원 일동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2월 14일) ‘재의 예절’에 쓰는 재는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기간 : 1월 14일(오늘) - 2월 11일(일)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지난 1월 9일(화) 있었던 경로 잔치 음식 일체를 

김학규 어거스틴 형제님이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로회 일동 - 

2017년 성탄 세례자 첫 고해  

일시 : 1월 26일(금)  7:30 p.m.  
장소 : 성전 

모든 세례자는 전원 참석해야 합니다.  



St.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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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루빔•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 구함  

음악 전공을 한 신자분들중에 어린이 성가대  

케루빔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맡아 12:30 p.m. 

미사, 전례 및 본당내·외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신심을 키워줄 뜻 있는 지휘자를 찾습니다. 

문의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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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합회 동창회를 마치며 

주일학교  

한국학교  

주일학교 개학  

개학 :  2월 11일(일) 
방학기간 동안 주일 12:30 p.m. 미사 있습니다.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개학 : 2월 10일(토) 
대상 : 
등록기간 : 1월 13일(토) - 2월 10일(토) 
접수 : 성당 사무실 / 정 토마스 교육관 교무실  

등록비 : 학생 1명 $250, 가정당 3명 이상의 자녀     

            등록시 1명은 장학금 혜택  

문의 : (718) 321-0095 

본당 울뜨레아 신년 교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사제 수품성사 기념일  

대건회 월례회  

하상회 월례회  

베드로회 월례회  

한울림 성가대 새임원명단  

대장 이조동 젬마  총무 박애숙 실비아 

회계 강미숙 카타리나  

유아세례 부모 교육  

일시 : 1월 27일(토)  8 p.m.  

울뜨레아 주최 제2회 숨은 봉사자  

.  

초등부  TA 모집 

주일학교 초등부 TA를 모집합니다.  
문의 : 한 프랑카 수녀님 (718) 321-7676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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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우리의 정성  

생활 상담소  

 

  

  

  

  

  

Flushing 2구역 2반  

144-27 35 Ave. #5M, Flushing, NY  

반장 : 박승희 도로테아 (718) 869-6811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Flushing 1구역 1반  

143-59 37 Ave. #3Fl. Flushing, NY 

구역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Bayside 구역 6반  

211-31 45 Rd. Bayside, NY   

반장 : 윤기춘 바오로 (646) 578-3546 

주제 : 영유아 조기교육 Early intervention,  
            IFSP & Preschool special education  
강사 : 최미영 조기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 

시간 : 1월 16일(화) 9 a.m.– 11 a.m.  
장소 : 38-50 Bell Blvd. #B, Bayside, NY 11361 
문의 : (718) 224-8197 

Whitestone 구역 8반 

반장 : 박광옥 안젤라 (718) 521-6417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Forest Hills 구역 

반장 : 전대영 요한 (347) 307-4803 

Fresh Meadows구역 1반 

반장 : 조재홍 레지나 (718) 263-5788 

Long Island 구역 3반 

반장 : 윤경 가스팔 (917) 838-5103 

Long Island 구역 5반 

반장 : 한해남 요셉 (516) 79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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